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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산재무처 자산관리부 박인식 부장(061-338-6081) / 제공일: 2021. 7. 13. (총 1매)

농어촌公, 소상공인ᆞ중소기업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 

◦임대료 50%감면 올 12월까지 연장, 내년 1년간 임대료 동결 

◦지난해부터 소상공인중소기업 374개 업체 23억6천5백만원 임대료 감면

□ 한국농어촌공사(사장 김인식)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

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공사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료 감면 및 동결 

등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. 

 ❍ 지원대상은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여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 중인 

영업 피해 취약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, 오는 12월 31일까지 감면

기간을 추가 연장한다. 

     * 소상공인 :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(제조업ㆍ운수업 10명 미만 및 기타업종 5명 미만)

     * 중소기업 :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기업 중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

 ❍ 지원규모는 월임대료 50%감면 및 다음차수 1년간 임대료 동결과 확진자 

발생이나 방문으로 인한 임시휴업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기간 동안 

임대료를 면제해주거나 임차인 희망시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해 준다. 

□ 공사는 코로나19가 확산된 작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374개 소상공인 

및 중소기업에게 약 23억6천5백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했다. 

 ❍ 지원내용은 전국 지사에서 지원 대상 임차인에게 직접 전화나 문자

메시지로 관련 내용을 공지해 감면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. 

□ 김인식 사장은 “이번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

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”며 “앞으로

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

다”고 말했다. 


